
Dubai유 현물가 29 .35달러로 하락!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 … 시간외 거래에서는 재고량 우려로 다시 반등

이라크가 UN의 요구에 따라 미사일을 파기하고 터키가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함에 따라 국제유가가 큰 폭

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난방연료 재고가 1주전 추위로 인해 다시 감소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로 시간외 선

물유가가 반등세를 보이며 다시 배럴당 36달러 선을 넘어섰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2003년 3월3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 현물 가격은 배럴당 29.35달러로 지

난 주말보다 1.00달러 떨어졌다. Dubai유 가격이 30달러 선 밑으로 떨어진 것은 2월21일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10일 이동평균 가격은 30.25달러로 0.06달러 하락했다.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은 35.79달러로 1.12달러 떨어졌고 북해산 Brent유도 1.76달러 하락한 32.51

달러에 거래됐다.

3월3일 국제유가 하락은 이라크가 UN의 요구에 따라 미사일을 파기하고 터키가 자국 내 군사기지 사용을

거부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뉴욕상품거래소의 시간외 전자거래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 4월 물은 3일 저녁 8시32분(한국

시간 4일 오전 10시32분) 현재 배럴당 36.08달러에 거래돼 정규장 폐장가보다 20센트(0.6%)가 올랐다.

터키의 미국군 주둔 거부로 이라크 전 발발 시기가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유가는 직전 주말보다 배럴

당 72센트(2％) 하락한 35.88달러로 폐장된 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재고량 감소에 대한 우려로 폐장가보다 37센

트(1%)까지 올라 36.25달러를 기록했다가 상승세가 꺾였다.

세계 양대 석유 소비국인 미국과 일본은 겨울의 강추위로 지난 3개월 동안 난방연료 수요가 늘어나는 바람

에 원유와 난방연료의 재고가 양국 모두 수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3월5일 양국이 발표하는 주간

재고량은 더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가들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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